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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되지 않습니다. 그 것 은  흔히 있어온 또  하나의 죽음이 아 니 고 ， 

세 상  죄를 지고 간  어린양의 죽 음이라는 사 실 을  밝힌 것 입니다. 이러 

한  깨달음이 그 민중을 체념에서 일어나게 하 고 ，공 포  속에서 비겁하 

게 도망치던 저들이 죽 음 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들이 체험한 

사건을 몸 으 로  증거하게 되었기에 부활사건이 된 것 입니다.

성서의 증 인 들 은  공통되게 부활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한  사실을 

전 제 합니다. 그 것 은  부 활 사건은 바 로  그의 수난사건에 참여한 자들 

에게만 체험될 수  있다는 것 입니다. 그 러 므 로  부활 경험은 빌라도도 

안티파스도 가야파도 할 수  없 었 고 ，오직 그의 제자들만이 할 수  있 

었다는 것 입니다. 이것은 다음의 사실을 말하는 것 입니다. 예수의 부  

활을 경험한다는 것 과  자신들의 부 활 ，즉  절망에서 희 망 으 로 ，체념에 

서 궐 기 로 ，죽음에서 삶으로 둔 갑 하 는  자신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유  

리되지 않는다는 것 입 니 다 . 갈 릴 래 아  민중들이 그 랬 습 니 다 . 참  예수 

룰  이해 못 한  그  민 중 ，예수의 죽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던 그  민 

중이 눈이 뜨 임 과  동시에 예수의 부 활 을  만천하에 외침으로 자신들 

이 부활한 것 을  세상에 보 여 준  것 입니다. 그러므로 이들의 부활 경험 

은  갈릴래아 예수의 죽임당함이 그  개인에게 국한된 사건이 아 니 라 ， 

바 로  우리에게 일어난 사 건이라는 것 을  인식함과 더불어 예수가 부 

활했다는 주 장 과  자신들이 부 활 (하 e?p<y，봉기 )했 다 는  것을 유리시 

키지 않았습니다.

2. 세진이의 부 활 을  경 험 한  어머니

나 는  세 진 이 를  직접 만 난  일이 없 습니다. 그 러 나  나 는  그의 어머니 

에게서 부 활 한  세 진 이 를  만 났 습 니 다 . 그  어머니는 아들의 돌 연 한  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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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 을 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답니다. 그  어머니는 그저 한 어머니로서 

비통하게 죽 은  아들을 슬퍼하며 몸 부 림쳤을 것입니다. 일반의 어머 

니들과 같 이 ! 그러던 그  어머니가 잠에서 깨듯 새로운 인식을 했는 

데 ，그것은 “내 아들의 아 픔 ，또  이를 당해내야 했던 나의 픔이 결 

코  우리 가족들만의 고통이 아 니 다 ”라는 것입니다. 그  어머니는 자 

신이 경험하는 아 픔，그 아들의 죽음의 ‘ 연 대 성 ’을  인식한 것입니다. 

그  어머니는 ‘홀 로 ’에서 ‘우 리 ’에게로 옮겨진 것 입니다. 그러므로 

자기 아들의 죽음을 자기의 품에서 역사의 현장에 내놓은 것입니다. 

세진이를 독점하는 어머니라는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. 이제부터 

그 어머니는 세진이의 죽 음 을  품에 안고 울 기 나  하는 패배적인 어머 

니 가  아니라，그의 죽음의 의미를 역사화하는 사건을 일으키는 것이 

자 기 가  할 일이라고 깨 달 은  것 입니다. 그로부터 그  어머니에게는 세 

진이의 죽음 때문에 아파하는 자기를 위로하는 소리 따위는 무의미 

해진 것입니다. 세진이의 죽 음 은  이미 그  어머니에게는 의미가 없 고 ， 

죽 었 다  살아난 세진이를 찾게 된 것입니다.

그 러 나  이 살아난 세 진 이 는  이미 어느 개인이 독점할 수  있는 사 

건이 아니고，함께 경험해야 할 역사의 사건이 된 것 입니다. 그때부 

터 그 어머니는 세진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소리 따위 그리고 세진이 

를  미화하는 칭찬 따위를 거부하게 되었습니다. 그  이유로서 그는 

“세진이가 목 숨 을  끊으면서까지 외쳐야 했던 바로 그 사실을 외면한 

채 세진이 개인의 이야기만 부각시키기 때 문 이 었 다 ”고  합니다. 이로 

부터 그  어머니의 시 선 은  세진이와 함께 죽 은  재 호에게로，5월 20일 

에 같은 방법으로 죽 은  이동수，또  바 로  그  달에 역시 같은 방법으로 

죽 은  여학생 박혜정의 죽 음 과  연결시켜 그  아들의 죽음의 연대성，그 

맥을 더듬게 됐습니다. 그 러 한  연대적 죽음에서 그  어머니는 현재 살 

아  움직이는 세진이를 경험한 것입니다. 부활한 세진이 말입니다. 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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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머니는 이렇게 서술합 니 다 .

나는 그 간  가 끔  초 청 을  받 아  여러 모임에 참석하여보았습니다. 

그때마다 모임의 성 격 은  다르고 또  나에게 주 는  느 낌 도  달랐습니 

다 . 그 러 나  하나 똑 같 은  것 은 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서는 나는 꼭 

세진이를 만 나 는  느 낌 입 니 다 . 길거리의 가 투 장 에 서 ，학교 운동장 

에 서 ，이러한 교회의 집 회 에 서 ，특히 지 난  4월 8일 수유리에 있는 

4월혁명 기념식장에서 세진이를 보 았 고  그 리 고  오 늘  이 자리에서 

나 는  여러분 하나하나에서 세진이를 보 고  있습니다. 오늘의 주님 

은  우리에게 직접 부활하십니다.

마침내 그  어머니는 이렇게 증언합니다.

여러분，고 통 받 는  땅에서 고난받는 자에게 우리 주 님 은  부활하 

시 며 ，이 땅에는 이미 부활한 많은 작은 예수님들이 감옥에서，길 

거 리 에 서 , 노 동 현 장 에 서 ，또  이 자리에서 많은 고난받는 민중 사이 

에 계십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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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 어머니는 이미 자기 자 식 을  위해 우 는  본능에 사로잡힌 엄마가 

아 니 라 ，‘너 ’，아니 ‘우 리 ’를  위해 우는 이 땅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. 

그 보 다  중 요 한  것 은  그  어머니의 신학적인 견지입니다. 그  어머니가 

도 달 한  인식은 수십 년 신학연구에 몰두한 사람들도 못  낸 결론에 이 

른  것입니다.


